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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영광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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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빈민가에서 4회전 복서로 근근이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다. 그에겐 미래

가 보이지 않았다. 암울했다. 삶을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그가 짝사랑하는 애완동물 가게의 점원 아가씨 

애드리언이었다. 어느 날 그에게도 기회가 왔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독립기념일의 이벤트로서 무명의 복서

에게 도전권을 준 것이다. 챔피언의 핵주먹에 15회를 버텨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

이 왔고 청년은 방심한 챔피언을 먼저 다운시키는 등 선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15회를 견딘다. 비록 판정패했

지만, 인간승리의 주인공인 그에게 마이크가 집중되고 그는 “애드리언!”을 외친다. 아마도 50, 60대 장년들은 

이 영화를 잘 기억할 것이다. 무슨 영화일까? 1976년에 개봉된 ‘록키(Rocky)’다. 암울했던 70년대 사람들은 자

신의 처지에 빗대 이 영화를 보면서 열광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도 어쩌면 록키의 극적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와!” 하고 박수를 쳤을 것이다. 

손자가 영화를 봤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어이구, 한심한 친구….” 아마 이랬을 것이다. 왜냐고? 록키는 손자

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여섯 편의 록키 영화를 보면 하나같은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 

장면이다. 록키가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링에 선 그의 눈은 시퍼렇게 멍들고 입은 퉁퉁 부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이다. 손자가 대단히 싫어하는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은 가장 피해

야 할 싸움이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경기 중인 척 웨프너, 1975년 / 출처 : www.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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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록키의 실제 주인공, 즉 ‘리얼 록키’(Real Rocky)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그가 바로 미국의 

복싱선수였던 척 웨프너(Charles Wepner, 1939년 출

생)라고 한다. 60~70년대 헤비급 선수로 활약했던 선

수로서 실제로 당시 헤비급 세계 챔피언 알리와 경기를 

했었는데, 15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19초를 남기고 

tKO패를 당했다. 이때 그의 코뼈는 부러져 있었고, 두 

눈에는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이 장면을 감명 깊게 본 

무명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 3일 만에 후다닥 시나리오를 썼고 이로써 그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는 게 있다. 비록 이겼지만 승리 그 자체가 오히려 재앙인 경우다. 피로스

(Pyrrhos)는 기원전(BC) 3세기께 북부 그리스 지방에 있는 에페이로스의 왕이었다. 역사가들은 그를 알렉산더 

대왕에 비교할 만한 인물로 다룬다. 기원전 279년 피로스는 2만5000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해 헤라클레아와 아스쿨룸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군대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 그는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탄식했다. “슬프다. 이런 승리를 한 번 더 거두었다간 우리는 망

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피로스의 승리다. 상처뿐인 승리라는 뜻으로, 

1885년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처음 사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

했다. 피로스의 군대는 비록 이겼으나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예전의 상

태로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로마인들은 그런 허점을 노리고 즉시 

후속 군대를 파병했다. 계속 이어지는 전쟁으로 피로에 지친 피로스의 

군대는 하나씩 무너져 갔다. 결국 피로스는 기원전 272년 스파르타를 

점령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다 아르고스 시(市)에서 전사했다. 다시 주

목하자. 이겼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라면 현명하게 싸우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오늘날 무한 경쟁의 세

상을 살아가는 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

명한 싸움인가? 

손자병법 13편은 정확히 6,109자로 이뤄져 있다. 물론 판본에 따라 조금씩 글자 수는 차이가 있다. 6,109자 글

자에서 딱 한 글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라고 한다면 그 한 글자는 바로 ‘전(全)’이다. 그 의미를 조

금 더 확장해 보면 ‘자보이전승(自保而全勝)’이다. 군형(軍形) 제4편에 나오는 이 말은 ‘나를 보존하고 온전한 승

리를 거둔다’는 의미다. 여기 나오는 전승(全勝)에서 전(全)의 의미를 정확히 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전의 의

미는 ‘완전(完全)’이라기보다는 ‘온전(穩全)’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완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갖

춰져 있다는 것이지만, ‘온전’이라는 의미는 그 형태가 처음과 같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는 것이다. ‘완전’과 ‘온

전’의 미세한 차이다. 그래서 ‘자보이전승’은 ‘나를 보존하고 온전한 승리를 거둔다’고 풀이하는 것이 더 타당하

다. 모든 리더는 ‘자보이전승’을 지상목표로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승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

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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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피가 터지는 

싸움이 영화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도 엇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초

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치르는 것부터 전쟁이다. 교정 안팎에서 부는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거센가. 저 

멀리 섬마을의 이장선거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판까지 모두 전쟁 일색이다. 학력 위조니, 위장전입이니 하

는 등등의 흑색선전도 난무한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는 공룡처럼 거대한 대형마트와 전쟁을 벌인다. 대기업

일지라도 국내외의 특허전쟁, 판매전쟁을 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로 청년들이 무너진다. 불법대출, 부실운영으

로 졸지에 은행이 도산한다. 그러고 보니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 언제 어

떤 상황을 만날지,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 눈을 뜨면 뉴스에 뭔가 뻥뻥 터져 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 서울외

신기자 클럽 신임회장 스티브 허먼 기자의 말이 와 닿는다. “한국은 무슨 기사를 써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과연 세상은 전쟁터다. 우리는 이 전쟁터를 피할 수 있는가? 심산유곡에 파묻혀 살지 않는 한 전쟁에서 

자유롭기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달리 도리가 없다. 경쟁과 다툼의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저 소극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싸움을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싸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 여기서 꼭 명심할 것이 있

다. 이긴 후에도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록키의 승리처럼 상처뿐인 영광은 곤란하다는 것이

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싸우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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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보존하며 온전한 승리를 얻는다

自 保 而 全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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